
<27>진도-남종화대가소치허련

진도첨찰산남쪽자락에들어앉은운림산방(雲林山房국가명승제80호)은조선후기남종화의대가인소치허련

의화실당호이다. 소허암 (小許庵)또는 운림각 (雲林閣)이라고도한다. 소치의뒤를이어2대미산허형-3대남

농허건과임인허림-4대임전허문-5대허청규허진허재허준등200여년동안9명의예술가를배출한남종화화

맥(畵脈)의산실이기도하다. 이처럼일가직계(一家直系) 5대째예술혼이이어지는사례는한국뿐만아니라전세

계에서도그리흔치않을것이다.

소치허련부터일가직계5대째예술혼…세계예술계에도흔치않은사례

200년간9명의예술가배출운림산방국가차원서세계유산등재추진을

증조부(소치 허련)는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자기가

찾아가서초의선사에게학문을익혔고,완당(김정희)선

생에게 글을 익혔습니다. 그림은 중국풍에서 벗어나서

허련자기만의세계를구축해후세에남는작가가됐습

니다.

소치허련의증손자인임전(林田)허문(77)화백은증

조부에대해이렇게말했다.한집안에서5대를이어200

년동안화맥을이어가는위업은진도에뿌리를내린양천

허씨예술명문가의조선후기부터근현대까지이어지는

드라마틱한가족사이면서한권의 한국회화사다.

소치 허련은슬하에 4남을뒀다. 그중 맏아들인허은

(1831~1865)이그림에소질을보였다. 그러나 35살젊

은나이에세상을떠나고만다.이때소치는아들을여의

고몹시상심했다고한다.

대신막내아들인허형(1862~1938)에게서천부적인그

림재능을발견한다.16살(1877년)때에비로소그림을가

르치기시작했으며,요절한맏형의미산(米山)이라는호를

물려주었다. 그래서맏형허은을 대(大)미산 , 선(先)미

산 ,허형을 소(小)미산이라고도한다.62살(1923년)나

이에제2회조선전람회에작품을출품해입선하는등실

력을 인정받았다. 미산은 아버지(소치)처럼 초의선사나

추사같은대스승을만나지못했다. 그렇지만미산은가

난한생활속에서도전문직업화가로서꾸준히작품활동

을펼쳐가문의대화맥을잇는가교역할을했다.

미산은 다섯 아들을 뒀다. 그중 넷째아들인 남농(南

農) 허건(1908~1987)은 남종회화예술을현대적감각

으로승화시켜남농특유의 신남화 (新南畵)라는새로

운화풍을일궈냈다. 고향의산과들, 바닷가마을, 산사

등향토적인풍경을 갈필법 (渴筆法)을사용해그렸다.

갈필법은소치가많이사용한가문의필법으로, 물기가

거의없는붓에먹을조금묻혀마른붓질을하듯그리는

기법이다.

붓으로그린것같지않고작대기로그린것처럼선이

강하고, 필력이 있어요. 그래서 작대기 필법이라고도

합니다.

임전허문화백의설명이다.자신역시초필(밑그림)로

구도잡을때소치의갈필법을사용한다고한다. 남농은

37살(1944년)때 제23회 조선전람회에 출품한 목포의

일우로최고상을수상했다. 75살(1982년)때대한민국

문화훈장 은관장을받았으며,같은해에운림산방을복

원해국가에헌납했다. 문하에많은제자를양성해한국

화단에남종회화의큰산맥을이뤘다.소치의종고손(從

高孫)인의재(毅齋) 허백련(1891∼1977)도미산과남

농으로부터그림을익혔다.

남농만이 하는 신남화를 개척해 일세를 풍미했습니

다. 100년을전후해서남농을따라갈화가는없습니다.

(임전허문)

미산의 막내아들(5남)이자 남농의 동생인 임인(林

人)허림(1917~1942)은 18살(1935년) 제14회조선전

람회에 처음 출품한 후 19회까지 연속 6회 입선하면서

타고난재능을드러내면서형남농과함께 형제화가로

널리알려졌다. 부친(미산)이세상을떠난후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모든 물상을 점으로 표현하는 토점화 (土

點畵)라는독창적인화법을선보였다. 토점화는두텁게

배접한 화선지에 밑그림을 바탕으로 황토로 점을 찍어

그림을그린다음그위에다시색을칠해완성시키는점

묘기법이다. 1941년과1942년연속일본문부성전에입

선해일본화단에조선인화가의천재성을드높였다. 그

러나유학생활의과로로26살젊은나이에요절했다.

임인의예술혼은외아들4대임전허문을통해피어났

다.불과생후11개월때선친을여윈임전은큰아버지남

농슬하에서자라며그림수업을받았다. 이어홍익대회

화과를졸업하고가문의갈필법을연구하면서구름과안

개를주제로한 운무산수화 (雲霧山水畵)라는독창적

인화풍을일궈냈다.그래서 구름과안개의화가로불린

다. 지난 2014년에 붓집오십년-이제는유네스코로 회

고전과함께 운림산방4대(代)전을개최한바있다.

소치갈필법을써서초필(밑그림)구도를잡고,그다

음에배추를절여김치를담그는식으로내나름의분위

기를만들어나갑니다.

5대는남농의손자인허진(56)전남대미대교수와허

재(45), 허준(42), 그리고허청규(56) 화백이예술혼

을잇고있다. 소치전시관내전시된소치와미산, 남농,

임인, 임전등세대별작품들을돌아보면각기개성적인

화풍의차이를한눈에볼수있다.

임전허문화백은현재운림산방내명예관장을맡고

있다. 서울에거주하고있지만단체특강요청이있으면

운림산방을찾아 5대째화맥을이어가는소치가문의예

술혼을강연한다. 그러나타지역에서공무원을대상으

로강연을하다보면아쉬움이크다. 진도운림산방을아

는이들이없다시피하기때문이다.

그래서수년전부터운림산방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하자는주장을펴고있다. 진도

군과전남도가적극발벗고나서국가적인차원에서추

진하자는것이다.핵심은200년전통으로5대에걸쳐이

어져온화맥이다.

(운림산방이)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등재된다면한

국의운림산방이세계의운림산방이되는것입니다. 그

러면전세계에서그림에관심있는사람이진도를찾아

오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은

악령의섬이라불린군함도(하시마섬)를유네스코문

화유산으로등재하는데성공했습니다. 정부에서적극적

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중앙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나서야합니다.

/송기동기자song@kwangju.co.kr

/박현영기자h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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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代잇는남종화화맥의산실 운림산방 유네스코등재해야

◀소치작 매화도1 2

소치허련작 운림각도

외아들

임전허문
(1941~)

-부친여의고남농슬하서수업

-구름 안개주제 운무산수화

-2014년운림산방4代전개최

손자

허진 허재 허준

(56) (45) (42)

손자

허청규

(56)

넷째

남농허건
(1908~1987)

다섯째

임인허림
(1917~1942)

소치허련(1807~ 1892)

-16세에그림시작

-62세때제2회조선전람회입선

넷째

小미산허형
(1862~1938)

첫째

大미산허은
(1831~1865)

-35세요절

예술명문가 양천허씨200년한국회화사

셋째

허송대

-18세때제14회조선전람회첫입선

6회연속수상

-일본유학

-점으로표현 토점화 선봬

-1941~1942년日문부성전입선

-26세과로로요절

-남종화현대감각으로승화 신남화 개척

-산 들 바다등향토풍경에 갈필법 사용

선이강하고필력있어일명 작대기필법

-37세때제23회조선전람회최고상

-75세때대한민국문화훈장 은관장

-1982년운림산방복원해국가에헌납


